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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nima Moralia 5강  

 

[슬픈 선행] 

4. 티 하나 없이 깨끗한 사람 (Letzte Klarheit) 

5. 박사님, 정말 감사합니다 

6. 안티테제 

 

<...소위 인간적인 선행들은 비인간적인 것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기 위한 가면에 지나지 않는

다.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가 일시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제공하는 

선행으로 위장될 때 궁극적으로 해소될 길을 차단 당해버린 비인간적인 고통들은 그 선행의 

가면 뒤에서 더더욱 가중될 뿐이다...>  

 

<세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예외 없이 빠져드는 위험이 있다. 그건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

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이다. 개인적인 삶이 남김없이 경제 사회적 생산과정에 복속되어 버렸

을 때 그 사회의 개인들이 피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댓가는 고립과 고독이다. 그런데 

이 강요된 고립과 고독을 일군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

우월한 가치를 지니는 사적인 실존이라고 착각하곤 한다.>  

 

<세상이 너무 차갑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의 차가움에 동참하

지 않으면 안 된다. 비판적 태도가 취하는 예외자의 차가움이 다름 아닌 그가 비판하는 소

시민의 차가움이기 때문이다.>   

 

<지식인의 마음속에는 주방장에 대한 은밀한 그리움이 있다. 그건 자신의 지성이 요구하는 

정신의 높이를 스스로 낮추어 (주방장이 고객의 입맛을 따라 요리를 하듯) 여러 사안들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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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용되는 관례에 따라 순응적으로 다루고 싶은 유혹이다. 그랬을 때 그들의 지성은 대체로 

어설픈 교양으로 얻어진 휴머니즘, 모든 이들의 입맛에 거스르지 않으려는 의지, 세상은 다 

그런 거라는 식의 무책임한 책임성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. 그리고 그들은 그런 식으로 스

스로와 타협하고 나서는 지성의 양심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짓 문화의 오물들을 글쓰

기라는 하수구를 통해서 다시 사회로 흘려보낸다.>  

 

<세상이 너무 차갑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의 차가움에 동참하

지 않으면 안 된다. 비판적 태도가 취하는 예외자의 차가움이 다름 아닌 그가 비판하는 소

시민의 차가움이기 때문이다.> 

 

<...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지 못한 사랑은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미움

으로 밖에는 달리 자신을 표현할 길이 없다.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그 격렬한 미움 때

문에 그가 그토록 미워하는 것들과 닮은 모습이 되고 마는 건 어떻게 피해볼 수가 없는 일

이다....> 

 

<...부르주아는 서로서로 마음이 후하다. 저희들과 동일한 사람들에 대한 이 후한 사랑은 그

러나 올바른 사람들에 대한 뿌리 깊은 미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> 

<모든 실천을 거부하는 철저한 고독의 자세만이 오늘날 지식인이 아직도 소외받는 사람들

과 깊은 연대감을 지니고 있다는 실제적인 증거이다>  

 

<잘 난 체하지 않는 겸손함은 좋은 교육이 아니라 지옥 속에서도 자기에게 아직도 숨 쉴 

공기가 남아있다는데 대한 수치심에서 나온다>   

 

[슬픈 거짓말] 

9. 아이야, 이것만은 꼭 지키렴 (Vor allem eins, mein Kind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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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거짓말은 사실을 숨기면서 아름다운 환영을 만들어내는 본래의 명예로운 기능을 잃어버렸

다>  

 

<그래서 거짓말의 부끄러움 안에는 자유를 탈취 당한 사회 속에서 생존을 영위하지 않으면 

안 되는 개인의 무력함과 더불어 그 무력함에 대한 저항의식이 함께 들어 있다.>  

 

[슬픈 결혼] 

10. 분리와 결합  (Getrennt - Vereint) 

11. 책상과 침대 (Tisch und Bett) 

 

<결혼은 인간 사이의 고유한 관계에 대한 권리이다. 하지만 이 시대의 결혼은 자기를 유지

하기 위한 트릭으로 존재한다. 그 트릭이 결혼을 사랑이 아니라 치욕적인 것으로 파로디 한

다. 경제적 이해 공동체가 되어버린 결혼은 어느 한 쪽이 어느 한 쪽에게 군림하고 복속 당

하는 지배의 구조를 피할 수 없다.>     

 

<혹자는 부자들에게는 사랑의 결혼이 가능할지 모른다고 말한다. 그러나 부자들은 이익 추

구가 천성이 되어 버린 사람들이다. 그들은 이익 추구가 아니면 그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

게 된 사람들이다.>  

 

<잉꼬부부라고 칭찬을 받던 부부일수록, 결혼이 파경에 이르면, 지저분한 모습들이 더더욱 

가관이 된다. 이혼한 교수는 부인의 집에 침입해서 책상 안에 숨겨져 있던 귀중품들을 빼내 

오고, 위자료를 다 받아 챙긴 부인은 남편을 세금 포탈 혐의로 세무당국에 고발한다.>  

 

[슬픈 불륜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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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비슷한 사람끼리 (Inter pares) 

 

<섹슈얼러티의 영역에서도 완전하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... 사회가 철저하

게 합리화 되면서 탈규범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.> 

 

<이미 오래 전에 불감증에 걸린 매춘부는 비즈니스 우먼이 되지만, 정숙한 귀부인은 불륜의 

여자라는 불명예를 통해서 귀부인의 명예를 되찾게 된다>    

  

 


